
11. 히카루겐지, 유가오를 데리고 폐원으로 가다

좀체 지지 않는 달에 이끌려 급작스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자가 망 

설이니한 겐지 님께서는 이래저래 말씀하신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구름이 달을 가리니, 밝아져 가는 하늘이 참으로 정취가 있다. 곤란해 

지기 전에 출발하여야겠다며 여느 때처럼 서둘러 나가신다. 여자를· 

가볍게 수레에 태우시니, 우근도 올라탔다. 그 근방 가까이에 있는 모 

원(〉t院)85에 도착하셔서 관리인을 불러내는 동안, 황폐해진 문에 무 

성하게 자라나 있는 일엽초86가 올려다보인다. 비할 바 없이 나무 그 

늘이 만들어 내는 어둠이 짙다. 아침 안개도 짙고 축축한데, 수레의 

발까지 올려 두셨기에 소맷자락도몹시 축축해졌다. 

“아직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늘. 이것저것 마음 졸이게도 되 

네요. 

84 서쏙으로 지는 단은 정토 죽음수t 연상시킨다. 여자가 주저하는 것은 죽음을 예감하 
는모습으로관수있다. 

85 미나모토 도무(i願i'l!. 821~895)의 저택인 가와라노인(河/)；（F元)이 모델 교토 로쿠조보몬 
(/沿i))J1가) 남쪽의 마데노코지(万보小路) 동쪽에 있었다. 미나모토 도루가 오늘날 미 
야기 현(四城県)인 무쓰(陸吳) 지방의 시오가마(j도요)의 경치윤 본떠 정원을 만둘었으 
며. 그의 사후 우타 법황(1뎅·diJ:1)에게 힌상되어 황실 소유가 되었다가 법황의 사후 
에는 절이 되었다. 926년 6월 미나모토 도루의 망령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으며. 10 
세기 중빈에는 황패해진 상태였다. 

86 고사릿과의 다년생 상록 양치식문. 








